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감염병월간소식Vol.7(11월호)|

노로바이러스예방을위해알아두어야할정보

오성숙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 예방과장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으로는 소량만 있어도 쉽게 감염될 수 있고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되며 일반 수돗물의 염

소 농도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하다. 이러한 모든 특징으로 인해, 노로바이러스가 외부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물학적 활

성을 잃지 않은 채 살아 있을 수 있어, 높은 감염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된 후 2주까지도 전염성이 유

지되므로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학교 집단발생 사례 원인을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환경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살펴보면 교실

문 손잡이, 책상, 의자, 단상, 화장실 손잡이, 수도꼭지, 식수대, 보건실 침대, 보건실 싱크대 등 시설이용자의 손이 닿는 곳 어디든 바

이러스가 묻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알아본 노로바이러스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1)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2)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환자관리 3) 주변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가오는 겨울철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기본 안전수칙인 마스크 쓰기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

방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바이러스로 전염성이 매우 높아 여러 명에게서 장

염 증상(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면 노로바이러스를 의심해 봐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연중 발생이

가능하지만, 특히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이유로는 겨울에 기온이 낮아 굴 등 해산물이 신선하거

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익히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감염된 사람의 소장이나 대장에서 증식하여 대변이나 구토물에 다량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의 표면에 묻게 되면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주변 환경에 존재하게 된다. 그

러므로 오염된 물건을 접촉한 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감염되는 것이 주 감염 경

로(2차 감염)가 된다.




